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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오늘의 말씀 에스더 < 1:1~5 >

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1 

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2    

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3 

지 제삼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

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

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백팔십 일 동안에 그의 4 

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5 

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

왕궁 후원 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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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른아침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, 

다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. . 

오직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

옵소서. 

하나님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세상, . 

은 부와 외모와 힘을 근간으로 세워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희생. , 

낮아짐과 섬김 십자가와 용서로 세워짐을 다시 한 번 묵상합니다 물질과 힘을 숭상하, . 

고 외모를 자랑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, 

주옵소서. 

하나님 새문안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선두에서 달려가시는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, 

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. 

되게 하옵시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로 새성전 건, . 

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, 민족복음화와 세계 

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. 

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해외 선교, , 

사들과 온 가족들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이 풍성하. 

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며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, 

의 나라를 위한 의로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. 

나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

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. .




